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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과반이상 다수가 민생지원금·지역화폐 긍정적 인식

- ‘국민10명 중 6명 이상 ,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하다’
- ‘지역화폐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는 인식이 3배 높아’

황명선 국회의원(논산·계룡·금산, 더불어민주당)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

리아컨설팅에 의뢰하여 조사한 국정감사 대비 정책여론조사에서 국민 

65.2%가 민주당이 추진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.

응답자 중 40.1%는 전체 국민에게 지급, 25.1%는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했

으며 선별지급 응답자 중 43.7%가 하위 50%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고 

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반대는 30.3%로 나왔다. 

얼마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관심이 높았던 지역화폐 (지역사랑상품권)

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지방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65.6%로 모든 

연령, 지역, 이념성향에 무관하게 높았으며 톡특하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

정책 긍정평가층에서도 ‘도움된다’라는 응답이 49.8%로 나타났다. 

황명선 의원은 “ 고금리 고물가에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나라경제에

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

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민생과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로 

삼아야 한다.”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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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황명선의원실이 한국개발연구원 (KDI)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

따르면 24년도 상반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2.8%이나 민간소비 증가

율은 이에  훨씬 못미치는 1.0%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황명선의원실의 의뢰로 SKT가

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

였으며,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 ~ 30일, 95% 신뢰수준에서 ±3.7% 오차
범위이다.
상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열린국회정보포탈에 게재될 예정이다.   <끝>

■민생회복지원금은 ‘전국민에 지급’이 가장 높음. 단, 보수는 지급반대가 62%
 〇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 40.1%〉지급을 반대한다 30.3%〉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
     25.1% 順
 〇 60세이상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‘전국민에게 지급’ 가장 높음
   - 60이상 ‘지급반대’38.4%, ‘전국민 지급’31.5%, ‘선별적 지급’27.5%
 〇 진보‘전국민지급’62.5%, 보수‘지급반대’61.8%, 중도는  (전국민37.4%,반대31.5%,선별적28.0%)
 〇 선별지급소득기준은 ‘하위50%이하’ 43.7%〉‘하위70%이하’ 30.7%〉‘하위30%이하’ 25.1% 順

■ 지역화폐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 인식이 3배 높음
 〇 도움된다 65.6%〉도움안된다 22.1%, 잘모름 12.3%
 〇 모든 연령,지역, 이념성향 무관하게 ‘도움된다’ 입장이 우세

● 첨부 : 황명선 국회의원실 정책여론조사」조사결과 보고서 1부


